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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정선=뉴시스】홍춘봉 기자 = 성희직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6·4지방선거전에 정선군의원 후보로 출마를 결정해 눈길을 끌고

있다.  

 도의회를 떠난 뒤 광산진폐권익연대 상담소장 등 진폐환자 돕기에 10년 넘게 활동하다가 갑작스럽게 그가 지방선거에 다시

나타나자 정선군 군의원 후보자들이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 그는 홍보 유인물을 통해 '폐광지역 해결사-성희직이 돌아왔다'며 선거전 컴백 배경을 밝혔다. 

 성 후보는 "이번 선거에 내가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또 당선되면 무슨 일을 할지 선거기간 유권자들에게 알릴 방침"이라며

"선거공약도 다리를 놓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식이 아니라 정책공약으로 차별화 하겠다"고 말했다. 

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▲돈 안 쓰는 선거 ▲선거운동원 없는 선거 ▲상대 후보 비방 안 하고 정책선거에 주력하기로 했다.



　     

 그의 이력은 매우 흥미롭게 채워져 있다. 

 고향(경북 영천)에서 포크레인 기사와 중장비 임대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는 바람에 삼척탄좌 채탄광부로 탄광촌과 인연을 맺

은 그는 동료를 돕다가 해고된 뒤 시집을 내고 3선 도의원을 지냈다. 

 신장기증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은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후보 강원도선대본부 대변인과 유세위원장을 맡기도 했

고 광부의 하늘 등 시집과 수필집을 출간했다. 

 그는 "지방선거가 축제가 되도록 가장 모범적인 깨끗한 선거를 약속한다"면서 "당선되면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기초의

원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"이라고 강조했다. 

 강원민예총 지회장을 역임한 그는 시집 ‘광부의 하늘’ 수필집 ‘세상을 움직이는 감동의 힘-감동’ 등 4권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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